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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칼럼의 곽수광입니다. .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이 시대의 잃어버린 청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

해 드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군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군목후배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새로 입영한 신병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면 항상 기독교이니 위였었는데 이제1

는 타 종교에 비해 오히려 그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 종교인이라고 기록한 신병들에게 만약 종교를 갖는다면 어느 종교를 선

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다수는 불교와 천주교라고 응답하고 기독교를 선택하는 신병들의 숫

자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전도예배에 설교를 하러 다녀온 일이 있습니

다 그곳에서 육사 생도들을 전도하기 위해 애 쓰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신입생 훈련을 받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의 학생들은 당연히 기.

독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

다.

이곳저곳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경보음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할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그들의 종교적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일

까?

지금 이런 추세로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계속되면 년 후 년 후 한국교회의 모습5 10

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몇 일 전 저는 라는 그룹의 콘써트 장엘 다녀왔습니다 일간의 콘써트 중에 회째god . 100 99

였습니다 공연장을 가득 메운 채 네 시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열광하고 환호하고 심지.

어는 울음까지 터뜨리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몇 개월 전에 티켓을 결코 싸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매진 시켜 버렸고

공연 몇 시간 전부터 와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야광 봉과 온갖.

폭죽과 꽃가루들을 준비 해 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멤버가 솔로를 하면 그 넓은 공연장을

폭죽소리와 꽃가루로 덮어 버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도전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솔직합니다.

좋고 나쁘고가 분명합니다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위해선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

몇 시간씩 기다려서라도 몇 배나 비싼 암표를 사서라도 그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 고야 맙니다.



그들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가치들을 보여 줄 수만 있다면 그들의,

인생을 걸만한 그들의 젊음을 불 태울만한 엄청난 의미가 그리스도를 믿는 삶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역사상 그 어느 시대의 젊은이들 보다 더 위대한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 아닌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god ,

그들의 삶을 던지도록 하는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붇고 싶다는 강력한 열망을 느꼈습

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대화 할 수 있는

언어를 습득하고 그들의 문화 코드를 읽어내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청년 선교의 위기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

지는 기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우리의 삶을 투자, ,

하십시다.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온누리칼럼 제공! -⌚ ⌜ ⌟


